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 도서명 : 감옥으로부터의 사색



 저자 : 신영복

• 1941년, 경상남도 의령군 출생

• 1963년,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

• 1965년,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

• 1965년, 숙명여대/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강사

• 1966년, 육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중위 임관

• 1968년,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

• 1988년, 8.15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

• 1988~2006년,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

• 2006~2014년,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석좌교수



•사형선고, 무기징역, 1988년 특별 가석방 20년 20일

•초간 + 감옥 화장지(똥종이)  ‘청구회 추억’ + 부모님께, 
형/형수님께, 동생/계수님께 등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

개정 증보판





• 1966년 봄철 서울대학교 문학회 초청 서오릉 소풍길에서 만난
초등학교 6명과의 친분

•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6시, 장충체육관

• 1968년 7월 구속되기전까지 만남 유지

• 10원x 6명 + 40원 = 100원, 회비 저금

• 골목청소, 겨울철 미끄러운 길 정리, 독서가 제일 중요한 일

 청구회



• 획의 성패란 획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획과 획의 ‘관계’ 속에
있다

• 행의 잘못은 다른 행의 배려로, 연의 실수는 다른 연의 구성
으로 감싼다

• 묵과 여백, 흑과 백의 조화, 상호연계와 통일 질적 향상

 서도의 관계론(아버님께)



우리방 창 문턱에

개미가 물어다 놓았는지

풀씨 한 알

싹이 나더니

어느새

한 뼘도 넘는

키를 흔들며

우리들을

가르치고 있습니다.

 옥창의 풀씨 한 알
(계수님께)



• 작은 실패가 있는 쪽이 없는 쪽보다 길게 보아 나은 것이라
생각합니다. 

• 왜냐하면 작은 실패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의 국면은 ‘완결’이
아니라 ‘미완’에 머물고 이 미완은 더 높은 단계를 향한 새로
운 출발이 되어 줍니다.

 작은 실패(형수님께)



• 욕설은 비상한 감정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 밖으로 돌출
하는 불만이나 스트레스의 가장 싸고 ‘후진’ 해소방법이다

• 사과가 먼저 있고 사과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듯이 욕설로
표현될 만한 감정이나 대상이 먼저 있음이 사실이다.

• 역설은 대체로 높은 단계인 ‘사건’ 또는 ‘사태’의 개념화이며
예술적 형상화 작업, 고도의 의식활동

 욕설의 리얼리즘(계수님께)



• 아무리 담장을 높이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
일부가 되어 함께 햇빛을 나누며, 함께 비를 맞으며 ‘함께’ 
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

• 한 그루의 나무가 되라고 한다면 나는 산봉우리의 낙랑
장송보다 수많은 나무들이 합창하는 숲 속에 서고 싶습
니다.

• 한 알의 물방울이 되라고 한다면 단연 바다를 선택하고
싶습니다.

 비슷한 얼굴(계수님께)



• https://youtu.be/8o37ZEZUMMc?si=tI6_MsNZf9jLE6Sm

https://youtu.be/8o37ZEZUMMc?si=tI6_MsNZf9jLE6Sm

